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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살만에셀왕

은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와서 호세아

를 감옥에 가두었고 

사마리아성을 삼 년 

동안 애워싸 성을 빼

앗았습니다.

열왕기하 17:1~18,18:9~12

이스라엘의 멸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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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께 나쁜 일만 행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앗수르의 살만에셀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붙잡아 신하로 삼고 1)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앗수르 왕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살만에셀왕은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고 

2)사마리아성을 삼 년 동안 에워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앗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조공: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치던 예물
2)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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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

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처럼 아세라상을 세우고 송아지 모

양의 우상을 만들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또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79오늘의 공부 

이스라엘은 왜 앗수르 왕에의해 멸망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에스겔 33:11 말씀을 찾아 적고 하니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놈들, 무조건 혼내 줄 거다.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 아니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11)



8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왜 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끝까지 여러분이 위에서 적었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위에서 적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하
나님께 하는 기도를 적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어 보세요.

나의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

런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나의 계획 나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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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국의 어진 임금이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다

리 밑에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여 궁

궐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 입혀 놓

으니 거지가 아니라 귀여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임금은 자식이 없던 터라 왕후와 의논하여 그 거지를 왕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왕자가 생긴 것을 축

하하기 위해 온 궁궐이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

의 아들인 왕자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의 방을 꾸며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펼쳐서 그곳에서 왕자가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왕자의 방에 가보니 왕자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궁궐을 샅샅이 뒤져도 왕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있는 신하 한 사람이 전에 왕자가 생활하던 다리 밑

으로 가 보았더니 왕자가 거적때기를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궁중으로 데려왔으나 다음 날 밤에도 왕자는 궁을 빠져나가 더러운 거적때기를 쓰고 잠을 잤습

니다. 그 이튿날 임금 앞에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임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옛 생활을 버리는 것




